
중국, 한국산 S BR 덤핑조사 연기
신화통신 , 무수프탈산 9월6일 조사 … WTO 가입국 면모 멀었나?

중국이 한국산 합성고무(SBR) 등 2종의 외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6개월 연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타이어,

기타 고무제품의 원재료인 SBR(Styrene Butadiene Rubber)과 한국, 일본, 인디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PA

(Phthalic Anhydride) 등 2가지에 대해 덤핑조사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BR과 PA에 대한 덤핑조사는 2003년 9월19일과 9월6일로 각각 연장됐다.

앞서 중국은 2002년 3월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착수했었다.

중국의 덤핑 조사규정에 따르면 덤핑조사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지만 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 국가 등과 15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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